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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에 보복조치 경고
석유장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하면 … 양국관계 재고

로스탐 카세미 이란 석유장관은 6월28일(현지시간) 한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하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카세미 석유장관은 6월28일 자세한 언급 없이 “한국이 이란산 원유 도입을

완전히 멈추면 한국과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과 재보험을 금지함에 따라 7월1

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6월25일 발표한 바 있다.

이란산 원유의 주요 고객인 아시아 국가 중 수입중단을 공표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한국은 이란산 원유

를 수입하는 자국 유조선이 사고를 당하면 정부가 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란산 원유의 대체물량 대부분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6월27일 아흐마드 마수미파르 주한 이란대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원유 수입중단 방침에

항의해 한국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수출은 2009년 40억달러, 2010년 46억달러, 2011년 60억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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